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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23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 ∙자연재난담당 김형석 ☎440-3351

∙담당자 윤태웅 ☎440-3352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가동 

- 23일, 민·관·군·경 합동방재대책회의 -

- 적설취약구조물 58개소, 제설취약지역 82개소, 상습결빙구간 77개소 집중 관리 -

-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한파쉼터 786개소 운영 -

적설취약구조, 제설취약지역, 상습결빙 구간 집중 관리부터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맞춤형 안전 관리까지 인천시가 전 방위적 겨

울철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3일 ‘2021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재난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0개 군·구, 인천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육군제17사단,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자율방재단 연합회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협업을 통한 시민피해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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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

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적설취약구조물 58개소, 제설취약

지역 82개소, 상습결빙구간 77개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과 노면 결빙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

화하고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맞춤형 제

설대책 등을 마련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

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파쉼터 786개소를 지정

하는 등 독거노인 및 쪽방촌, 노숙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

이다. 한파쉼터 운영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 군·구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15:00시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

정입니다.


